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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정부소방서, 특수가연물 화재안전을 위한 민.관 합동 간
담회 개최

사진제공=의정부소방서

[투어코리아=하인규 기자] 의정부소방서는 10월 31일 의정부시 자원환경센터에서 자원

순환관련시설 관계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,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민.관 합동간담회를 개

최했다고 밝혔다.

이번 간담회는 특수가연물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해 관리의 안전기준을 제고하고 화재 시

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.

특수가연물이란 화재 발생 시 불이 잘 붙고 빠르게 확산되는 물질로, 주로 특정 산업이나

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하며 대표적인 특수가연물로는 목재 부스러기,

대팻밥, 폐고무, 폐합성수지, 가연성액체등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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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담회 주요 내용으로는 ▲특수가연물의 종류, 저장 취급 기준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

안내 ▲특수가연물 화재 사례를 통한 관계인 화재 초기대응법 교육 ▲화재진압 시 발생

하는 소화 오염수의 하천 유입 방지를 위한 논의 등이다.

문태웅 의정부소방서장은“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업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특수가

연물 화재 발생 위험을 줄이고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

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한편 의정부소방서에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특수가연물의 종류 및 저장 취급 기준을

알리고 관계인의 화재 경각심 고취를 위해 SNS.의정부소방서 누리집.언론매체를 활용하

여 집중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.

저작권자 © 투어코리아 - No.1 여행·축제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